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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8. 25.(화)

식약처,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
위생 취약시설 점검...7곳 적발

  - 대량 조리 음식‧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요령 등 예방 교육‧홍보 병행

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

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

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, 「식품위생법」

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.

 이번 점검은 과거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했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

와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, 

학교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‧공급하는 식품 제조‧가공업체  

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
 주요 위반사항은 ▲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(2건)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

(2건) ▲건강진단 미실시(2건) ▲보존식 미보관(1건) ▲영업자 준수사항 위반

(1건)이다.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

처분을 실시하고,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.

 또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

검사한 결과, 검사가 완료된 66건은 기준·규격에 적합했으며, 검사 중인 

1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.

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량 조리 음식 및 캠필로

박터 식중독 주의요령, 도시락 조리업체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

교육·홍보도 실시했다.

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

점검과 교육‧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

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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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붙임 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              ※ 위반유형 > 가나다순

연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위반유형 적발기관

1 다래한식뷔페 일반음식점 충북 청주시

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, 

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

(재사용 목적 잔식 보관)

충북 괴산군

2 더세인트 웨딩 일반음식점 서울 구로구
위생적 취급기준 위반

(마스크 미착용)
서울 구로구

3 (주)본정원 
하안유산부인과지점

위탁급식영업 충북 청주시
위생적 취급기준 위반

(조리장 위생불량)
충북 청주시

4 주식회사 
이천탑클래스학원

집단급식소 경기 이천시 보존식 미보관 경기 이천시

5 해성마트
집단급식소 
식품판매업

제주 서귀포시 건강진단 미실시(2차) 제주 서귀포시

6 행복맛집 일반음식점 경기 시흥시 건강진단 미실시 경기 시흥시

7 화담한국에이버리 위탁급식영업 충북 충주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
충북 충주시, 

제천시


